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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energy intake according to expected body mass index (BMI) in adolescents. 
A total of 280 middle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current or/and expected obesity groups (underweight group; UWG, 
normal weight group; NWG, and overweight group; OWG) by BMI to compare energy intake and perception on body shape 
and weight control. The average age of total subjects was 15 years, and the distributions of boys and girls were 52.5% and 
47.5%,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 of boys and girl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urrent obesity groups but was 
among expected obesity groups (15% and 82% in UWG vs. 71.4% and 16.5% NWG vs. 13.6% and 1.5% in OWG; P<0.001), 
indicating that girls wanted to lose weight more than boys. For body shape, most subjects in current obesity groups responded 
“fitness” in UWG (38.7%), “fitness” and “slightly chubby” in NWG (45.5% and 39%), and “slightly chubby” in OWG 
(65.2%),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For interest in weight control, most subjects responded “average” in current 
UWG and NWG (36.9% and 44.7%) and “very interested” in current OWG (52.2%), whereas they responded “very interested” 
in expected UWG (55.7%), “average” in expected NWG (51.2%), and “not interested” in expected OWG (45.5%),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The percentage of subjects with experience with weight control was significantly high in 
current OWG (71.7%), NWG (51.2%) and UWG (34.2%) as well as in expected UWG (57.3%), NWG (40.2%) and OWG 
(36.4%) in descending order (P<0.001). The daily energy intake of total subjects was 2,057.1 kcal without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current obesity groups. However, it was significantly lower in expected UWG than expected NWG and 
OWG (1,943.1 kcal vs. 2,165.0 kcal or/and 2,152.1 kcal; P<0.001). To sum up these results, girls wanted to lose weight more 
than boys. The more students wanted to lose weight, the greater their experience and interest in weight control and the lower 
their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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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식품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식사 섭취가 증가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가
공식품, 인스턴트식품 등 섭취 양식이 편리해지면서 비만인
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
하면 19세 이상 성인에서의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25 
kg/m2)은 1998년 25.8%에서 2001년 30.3%로 크게 증가하였
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32.8%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전 세계적으로도
어린이와 성인의 비만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WHO에서
는 이를 ‘global epidemic'으로 표현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마른 체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결식, 식품 섭취량 감소 및 불규칙
한식사 등을 통해 저체중을 선호하는비율도 계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어 체형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로, 사회에서
날씬한 체형을 선호함으로써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스러

워하지 않거나혹은잘못된지식으로인해본인의체형에 대

해 잘못 인식하고, 필요 이상 부적절한 체중조절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사춘기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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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빈혈이나 영양 불량 상태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한 지
나치게식사량감소에집착함으로써신경성식욕부진증과같

은 식사장애를 야기하기 쉽다고 한다(Kang & Choue 2010). 
또한 청소년들은체중및 체형에 대한 올바른기준과지식이

부족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아, 문제가더욱심각하다고보고되었다(Kang & Lee 2006; 
Ahn et al 2006; Kim & Min 2008).
새로운 사회관계가 발달하고 사회,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

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있어 체형에 대한 관심 및 자신이

원하는체형을만들고, 이를유지하고자하는의지는매우높
다. Moses et al(1989)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이 대부분이 체
중과 관계없이 비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비만에
대한 지나친 염려는 부적절한 체중조절로 이어져 오히려 저

체중을 유발하고, 건강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
였다. 한편, 체중과 외모에 대한 인식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있어 여학생들은 자신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체중을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한다(Kim & Min 2008; Kapka-Skr- 
zypczak et al 2012). 미국중․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한연구
에서도자신이과체중이라고인식하고있는여학생의 52% 그
리고 남학생의 25%가 실제로는 정상체중(체질량지수≤85 백
분위수)인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의 체중인식이 실제체
중과 크게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rauss RS 1999).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활발하고, 성적으

로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생리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주관이 확립되고, 소속된 집단 속
에서 책임감 있는 성인의 역할을 배워 나가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Lee et al 2011). 특히 이시기는 태아기에 이어 제2
의 급성장기로, 에너지 및 각종 영양소의 절대적 필요량이
일생 중 가장 높은 시기이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하고 바람직한 영양 공급은 청
소년기의 건강과 완전한 성장여건의 기본요건이 될 수 있으

며, 나아가 평생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체중이나 비만의 정도는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에 의한

에너지 평형상태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체중은 단순히 에
너지 섭취량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Hoey H 2014). 실제 Jeong et al(2005)은 성장기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비만 정도에 따라 에너지섭취정도를비교했

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반면, 청소년
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중조절의 방법으로 단식이
나식사조절을이용한다는보고들(Kang & Choue 2010; Kang 
& Lee 2006; Kim & Min 2008)을고려하여 볼때, 이들은현
재 체중보다희망하는체중이나 비만 정도에따라 에너지섭

취량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식
품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섭취하게 되면서 무분별한 식사

조절로 인한 부적절한 에너지 섭취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
도 바람직하지 못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Lee et al 
2012), 청소년들의올바른체형관교육과식사지도를통해충
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적절한 성장발달을 유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체형관에 따른

적절한 에너지 섭취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와 자신이 희망하는 비만도군에 따

라 자신의 체형 및 체중조절에 대한 인식과 에너지 섭취 상

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Kang & Lee 2006; Kim & Min 2008; Choi & Ro 2010)를
참고하여 개발하였으며, 2010년 6월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
한 연령대의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문항에 대한 조절 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실제 본 설문조사는 2010년 7월 서울 소재 중학
교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후,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304부의 설문지를 대상자들에게 배부하여 스스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한 후 총 280부(회수율 92.1%)에 해당하는 자료
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연령, 신장과 체중 3문항, 희망하

는 신장과 체중 2문항, 체형인식과 체중조절 경험에 관한 사
항 8문항, 식사섭취조사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식사섭취조
사는 24시간 회상법을사용하여 조사전날아침 기상 시부터
취침할 때까지 하룻동안 섭취한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중
심으로 간식을포함하여 섭취한모든식품또는음식의종류

와 각각의 섭취량을 회상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때 푸드
모델, 다양한크기의그릇과접시, 식품및음식실물크기사
진 등을 활용하여 회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조사된 식
사 섭취 내용을 바탕으로 CAN-Pro 3.0(The Korean Nutrition 
Society, Korea)을 이용하여 열량 및 각각의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현재또는희망하는신장과체중을근거로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체중(kg)/[신장(m)]2)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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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rrent and expected body mass index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280)

Current Expected

Underweight
(n=111)

Normal 
weight
(n=123)

Overweight
(n=46)

Signifi-
cance

Underweight
(n=131)

Normal 
weight
(n=127)

Overweight
(n=22)

Signifi-
cance

Age(year)   15.0±0.81)   14.9±0.9   14.9±0.8   15.1±0.8     0.76   15.0±0.8   14.9±0.8   14.8±0.8     0.99

Sex
Boy 147(52.5)2) 57(38.8) 65(44.2) 25(17.0)

    0.13
 22(15.0) 105(71.4) 20(13.6)

126.37***

Girl 133(47.5) 54(40.6) 58(43.6) 21(15.8) 109(82.0)   22(16.5)   2(  1.5)

Current

Height(cm) 162.2±7.7 161.5±7.3 162.4±7.7 163.3±8.7     0.88 160.4±6.4b 163.9±8.4a 163.0±9.0ab     7.07**

Weight(kg)   52.3±9.7   44.5±4.8c4)   54.0±6.2b   66.4±7.7a 229.80***   49.9±7.9b   54.5±10.4a   53.1±12.1ab     7.63***

BMI(kg/m2)3)   19.8±3.1   17.0±1.0c   20.4±1.3b   24.9±2.2a 549.92***   19.4±2.7   20.2±3.3   19.8±3.2     2.42

Wanted

Height(cm) 174.1±10.5 173.3±9.0 173.8±9.9 177.0±14.4     2.12 168.3±10.3c 178.7±7.7b 182.5±5.4a   54.28***

Weight(kg)   57.8±12.5   56.2±13.1   58.3±11.9   60.3±12.4     1.94   47.3±5.9c   64.8±7.7b   79.7±4.8a 345.06***

BMI(kg/m2)   18.9±2.5   18.5±2.8   19.1±2.3   19.1±2.6     2.06   16.7±1.1c   20.2±1.3b   23.9±0.8a 499.79***

1) Mean±S.D.
2) N(%).
3) Body mass index.
4)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1, *** P<0.001.

토대로 현재 또는 희망하는 비만도군을 각각 분류하였다. 비
만도군은 아시아 체질량지수에 의한 분류 기준(WHO Wes- 
tern Pacific Region 2000)에 의거하여 18.5 미만을 저체중군, 
18.5∼22.9를 정상체중군, 23.0 이상을 과체중 이상군(과체중
군)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분석
조사를통해얻어진자료의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pro- 

gram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현재와 희망하는 비만도에 따라 각각 저체중군, 정상
체중군, 과체중군으로 분류한 후, 연속변수인 경우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연속변수인 경우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였다. 각 군별 현재와 희망하는 비만도에 따른 차이는 연속
변수일 경우, ANOVA test 실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비연속변수일 경우 χ2-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성 검정은 α<0.05 수
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희망하는 체질량지수
조사 대상자의 현재 또는 희망하는 체질량지수에 대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5세이었으

며, 현재 또는 희망 비만도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280명중남학생은 147명(52.5%), 여학생은 133명(47.5%)
이었다. 현재비만도군에따라성별분포는유의한차이가없
었으나, 희망하는 비만도군에 따라서 저체중군은 남녀 각각
15%와 82%, 정상체중군은 71.4%와 16.5%, 과체중군은 13.6%
와 1.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현재 비만도군에
따라 희망하는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희망하는 비만도군에 따라서 신장(P<0.01)과 체중(P< 
0.001)은저체중 희망군이정상체중 희망군보다 유의하게 낮
았으나, 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비만도군보

다희망비만도군이한단계이상낮은대상자를체중감소희

망군, 같은 대상자를정상군, 한 단계 이상높은 군을체중증
가 희망군으로 분류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은 각각 18.5%, 46.6%, 34.9%, 여학생은 각각 48.1%, 
48.1%, 3.8%의 비율을 보여(P<0.001), Table 1의 연구결과와
같이여학생은체중감소를, 남학생은체중증가를더원함을 
알 수 있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체
중감소를희망하는경향이더높으며, 현재정상체중이나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Kim & Min 2008; Choi & Ro 2010). 이를 해석
할 수 있는 연구들(Her et al 2003; Kim et al 2009; Song & 
Moon 2014)도 일부 보고되고 있는데, Her et al(2003)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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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ption and interest in weight control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280)

Current Expected

Under-
weight
(n=111)

Normal 
weight
(n=123)

Overweight
(n=46)

Signifi-
cance

Under-
weight
(n=131)

Normal 
weight
(n=127)

Overweight
(n=22)

Signifi-
cance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43(15.4)1) 16(14.4) 24(19.5)   3(  6.5)

 7.91

18(13.7) 22(17.3)   3(13.6)

 8.71

Healthy 125(44.6) 53(47.8) 50(40.7) 22(47.8) 53(40.5) 62(48.8) 10(45.5)

Average  88(31.4) 32(28.8) 37(30.1) 19(41.3) 49(37.4) 30(23.6)   9(40.9)

Little healthy   21( 7.5)   9(  8.1) 10(  8.1)   2(  4.4) 10(  7.6) 11(  8.7)   0(  0.0)

Not healthy     3( 1.1)   1(  0.9)   2(  1.6)   0(  0.0)   1(  0.8)   2(  1.6)   0(  0.0)

My figure

Overweight  10( 3.6)   1(  0.9)   4(  3.3)   5(10.9)

89.76***

  5(  3.8)   3(  2.4)   2(  9.1)

 9.21

Slightly chubby  90(32.1) 12(10.8) 48(39.0) 30(65.2) 44(33.6) 42(33.1)   4(18.2)

Fitness 108(38.6) 43(38.7) 56(45.5)   9(19.6) 51(38.9) 51(40.2)   6(27.3)

Slightly thin  55(19.6) 42(37.8) 12(  9.8)   1(  2.2) 25(19.1) 22(17.3)   8(36.4)

Skinny  17(  6.1) 13(11.7)   3(  2.4)   1(  2.2)   6(  4.6)   9(  7.1)   2(  9.1)

Interest
in weight

control

Very interested 114(40.7) 36(32.4) 54(43.9) 24(52.2)

24.44***

73(55.7) 35(27.6)   6(27.3)

34.87***Average 117(41.8) 41(36.9) 55(44.7) 21(45.7) 46(35.1) 65(51.2)   6(27.3)

Not interested  49(17.5) 34(30.6) 14(11.4)   1(  2.2) 12(  9.2) 27(21.3) 10(45.5)

Beginning
of interest
in weight

control

By school lesson   8( 2.9)   5(  4.5)   2(  1.6)   1(  2.2)

32.86***

  4(  3.1)   2(  1.6)   2(  9.1)

31.50***

By mass media  38(13.6) 12(10.8) 19(15.5)   7(15.2) 21(16.0) 14(11.0)   3(13.6)

By conversation
with friends  96(34.3) 39(35.1) 42(34.2) 15(32.6) 52(39.7) 41(32.3)   3(13.6)

By family  31(11.1)   6(  5.4) 18(14.6)   7(15.2) 14(10.7) 15(11.8)   2(  9.1)

Other  60(21.4) 17(15.3) 27(22.0) 16(34.8) 31(23.7) 27(21.3)   2(  9.1)

No response  47(16.8) 32(28.8) 15(12.2)   0(  0.0)   9(  6.9) 28(22.1) 10(45.5)

1) N(%).
*** P<0.001.

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이 더 실제 체중보다 살

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체형보다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현재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체중 감소를 희
망한다고 하였다. Strauss RS(199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과 비교할때 현재 체중보다마른체형을 더선호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Kapka-Skrzypczak et al(2012)은 청소년들
의 체형인식은 마른 체형을선호하는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

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청
소년들,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올바른 체형을 인식
하고, 적절한 체형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체형에 대한 인식과 관심

조사 대상자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관심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현재의 건강상태는 현재 비만도군이나 희망
비만도군에 따라 군간 유의적인 차이 없이 건강하다(44.6%), 
보통이다(31.4%)라는 응답이 높았다. 자신의 체형은 현재 비
만도군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여저체중군은적당하다(38.7 
%)와 약간 말랐다(37.8%), 정상체중군은 적당하다(45.5%)와
약간 뚱뚱하다(39%), 과체중군은 약간 뚱뚱하다(65.2%)라는
응답이 높았다(P<0.001).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저체중을
적당하다, 정상체중을 약간 뚱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
재체형보다 한단계씩 높게 평가하고있는학생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Jwa & Chae(2008)은 여고생에서 특히 비만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더 뚱뚱하다고 인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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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m KS(2010)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체형에 대한 만족도
가 낮고, 자신의 체형보다 더 날씬한 체형을 원한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 현재 자신의 체형군보다 한 단계씩 높게 인
식하고 있다는 결과는 체형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현재

저체중이나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부분별한체중
감량에 대한 시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체중 불만족과 체형 왜곡인식은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주며, 
비만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뚱뚱한 것’보다 ‘뚱뚱하다고 자신이 느끼는 것’과 더 관련된
다는 보고도 있다(Ali et al 2010). Tang et al(2010)의 연구에
서도 중국 청소년들의 anxiety와 우울 증상으로 측정한 심리
적 증상은 실제 체중상태가 아닌 자신이인식하고 있는 체중

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본연구에서체중조절에대한관심은현재비만도군이나희

망 비만도군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 P<0.001). 
그러나 현재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은 보통이다(36.9%, 44.7 
%), 과체중군은 관심이 많다(52.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
던 반면, 저체중 희망군은 관심이 많다(55.7%), 정상체중 희
망군은 보통이다(51.2%), 과체중 희망군은 관심이 없다(45.5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체
중조절에 관심을갖게된 계기는 현재 비만도군이나희망비

만도군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친
구들과의 대화(34.3%), 매스미디어(13.6%)라는 응답이 높았
다.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현재 비만도가 높을수록, 또는 희
망하는 비만도가 낮을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결

과를 보였다. Kim et al(2009)은 여자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
서 비만인 학생들의 경우 표준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조

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현재 비만도
가 높을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희망하는 비만도에 따른 체중조절에 대한 관
심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희망하는 비만도가
낮을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때 앞으로청소년들의올바른 체형관인식에대한지

도는 현재 비만도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비만도에 따라 강도
및 내용을 달리하여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3. 체중조절 경험
조사대상자의체중조절에대한경험은 Table 3과같다. 체

중조절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대상자의 47.9%이었으며, 
현재 과체중군(71.7%), 정상체중군(51.2%), 저체중군(34.2%)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고(P<0.001), 희망 비만도군에 따라서
는 저체중 희망군(57.3%), 정상체중 희망군(40.2%), 과체중
희망군(36.4%) 순으로 나타났다(P<0.001). 체중조절 경험 횟
수는 1∼2회가 40.3%, 체중조절 방법은 운동이 59.0%, 체중

조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3%로가장높았으며, 현재비만도군이나희망비만도군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조사대상자들은현재비만도가높을수록, 또는 희망하

는 비만도가 낮을수록 체중조절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비만도가 높을수록, 또는 희망하는 비만도가 낮을
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본 결과와 연결하여

볼때, 중학생들의체중조절에대한관심은실제체중조절경
험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Kim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비만중학생들의체중조절에대한관심이가장높았으며, Kang 
& Lee(2006)이 서울, 경지지역의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과체중군과 비만군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체중관리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Desmond et al(1986)은 고등학생에서 체
중감량 목적의식사조절이나 운동 실시 예측 인자는 실제 체

중이 아니라, 자신의 체격에 대한 체중인식이라고 보고하였
다.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체중조절 행위는 자신의 체중
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보고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체

중조절과 같은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

되고 있다(Emmons L 1994; Strauss RS 1999).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

과 경험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Kang & Lee 2006; 
Ahn et al 2006; Kim et al 2007; Kim & Min 2008), 본 연구
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과체
중 이상의 중학생들은 이상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조

절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적정체중이나 오히려 저체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체중을 원할수록 체중조절 경험이

높았다고나타난본결과는매우의미있다고생각된다. Hoey 
H(2014)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비만관리는 성인과 다
르게 영양, 운동, 유전,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
다고 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들의 체중조절 방법은 운동이
59.0%로 가장 높았으나, 단식(19.4%)과 식사조절(17.2%)의
응답률도 높은 결과를 보여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무리한 식이조절로 성장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4. 에너지 섭취 상태
조사 대상자의에너지섭취 상태에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대상자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057.1 kcal이었으
며, 현재 비만도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희
망 비만도군에 따라서는 저체중 희망군의 에너지 섭취량이

1,943.1 kcal, 정상체중 희망군이 2,165.0 kcal, 과체중 희망군
이 2,152.1 kcal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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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ence of weight control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280)

Current Expected

Under-
weight
(n=111)

Normal 
weight
(n=123)

Overweight
(n=46)

Signifi-
cance

Under-
weight
(n=131)

Normal 
weight
(n=127)

Overweight
(n=22)

Signifi-
cance

Experience
for weight

control

Yes 134(47.9)1) 38(34.2) 63(51.2) 33(71.7)

32.80***

75(57.3) 51(40.2)  8(36.4)

25.84***No  96(34.3) 38(34.2) 45(36.6) 13(28.3) 46(35.1) 46(36.2)  4(18.2)

No response  50(17.9) 35(31.5) 15(12.2)  0( 0.0) 10( 7.6) 30(23.6) 10(45.5)

Number of 
experience

1∼2  54(40.3) 14(36.8) 25(39.7) 15(45.5)

 1.63

30(40.0) 23(45.1)  1(12.5)

 8.22
3∼4  47(35.1) 13(34.2) 24(38.1) 10(30.3) 27(36.0) 18(35.3)  2(25.0)

5∼6  14(10.5)  5(13.2)  5( 7.9)  4(12.1)  9(12.0)  3( 5.9)  2(25.0)

Over 7  19(14.2)  6(15.8)  9(14.3)  4(12.1)  9(12.0)  7(13.7)  3(37.5)

The way
of weight

control

Exercise  79(59.0) 24(63.2) 36(57.1) 19(57.6)

 7.23

39(52.0) 35(68.6)  5(62.5)

 6.50

Fast  26(19.4)  6(15.8) 14(22.2)  6(18.2) 17(22.7)  7(13.7)  2(25.0)

Meal control  23(17.2)  4(10.5) 12(19.1)  7(21.2) 16(21.3)  6(11.8)  1(12.5)

By healthy food   1( 0.8)  1( 2.6)  0( 0.0)  0( 0.0)  0( 0.0)  1( 2.0)  0( 0.0)

Other   5( 3.7)  3( 7.9)  1( 1.6)  1( 3.0)  3( 4.0)  2( 3.9)  0( 0.0)

Effect
of weight

control
on health

It has an effect so
much for health. 101(36.1) 43(38.7) 45(36.6) 13(28.3)

 9.11

44(32.6) 48(37.8)  9(40.9)

 4.22

It has an effect
little for health. 138(49.3) 56(50.5) 58(47.2) 24(52.2) 66(50.4) 62(48.8) 10(45.5)

It never has an
effect for health.  25( 8.9)  6( 5.4) 14(11.4)  5(10.9) 14(10.7)  9( 7.1)  2( 9.1)

I'm not interested
in health.   8( 2.9)  2( 1.8)  5( 4.1)  1( 2.2)  2( 1.5)  5( 3.9)  1( 4.6)

No response   8( 2.9)  4( 3.6)  1( 0.8)  3( 6.5)  5( 3.8)  3( 2.4)  0( 0.0)

1) N(%).
*** P<0.001.

(P<0.001), 지방(P<0.05), 탄수화물(P<0.01) 섭취량도희망비
만도군에 따라 유의한차이를보여저체중 희망군이가장낮

았다.
에너지 평형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으로 결정되기 때

문에 체중과 에너지와의 관계는 섭취량과 소비량의 종합적

인 평형 상태로 설명된다. 따라서 체중과 에너지 섭취량만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hay et al(2012)은 1,79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
에서 체질량지수는 에너지 섭취량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Jeong et al(2005)은 청소년들
의 비만도에따른에너지 섭취상태는 유의한차이를보이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Choi & Choi(1998)도 여대생들의 체질
량지수에 따른 에너지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중학생들의 현재 비만도군에 따른 에
너지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이는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비만도에 따라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을 고려한 에너지 평형상태를 살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희망 비만도에 따라 저체중 희망군의 에너지

섭취량은 정상체중 희망군이나 과체중 희망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열량 영양소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마른 체형을 희망할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중조절 경험도 많았으며, 체중조절의 방법으로 단식이나
식사제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를통해 앞으로청소년들의올바른 체형관및 올바른 영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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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aily energy intakes of the subjects

Variables Total
(n=280)

Current Expected

Underweight
(n=111)

Normal weight
(n=123)

Overweight
(n=46)

Signifi-
cance

Underweight
(n=131)

Normal weight
(n=127)

Overweight
(n=22)

Signifi-
cance

Energy(kcal) 2,057.1±
458.71)

1,990.7±
410.4

2,076.9±
505.8

2,149.6±
419.6 1.96 1,943.1±

394.5b2)
2,165.0±
483.4a

2,152.1±
532.3a 7.35***

Protein(g) 85.7±
29.1

81.9±
28.3

86.7±
30.9

91.3±
25.4 1.67 78.8±

24.8b
90.8±
31.5a

98.7±
30.7a 7.21***

  Plant protein(g) 32.6±
10.3

31.3±
10.2

32.7±
10.3

35.2±
10.5 2.08 30.3±

9.8b
34.5±
10.0ab

35.7±
12.3a 5.90**

  Animal protein(g) 53.1±
25.9

50.6±
25.2

54.0±
26.7

56.2±
25.7 0.80 48.5±

21.3b
56.3±
29.4ab

63.0±
27.3a 4.15*

Fat(g) 64.3±
18.8

64.4±
19.1

63.5±
19.3

66.3±
17.2 0.36 61.2±

17.7a
67.9±
19.3a

63.6±
20.1a 3.58*

  Plant lipid(g) 26.0±
11.5

26.1±
11.8

24.8±
9.3

28.8±
15.3 1.85 25.4±

11.6
27.2±
11.8

23.3±
9.1 1.36

  Animal fat(g) 38.3±
17.5

38.3±
19.1

38.6±
17.4

37.5±
14.0 0.06 35.9±

15.9
40.6±
19.3

40.3±
14.7 2.24

Carbohydrate(g) 284.1±
70.4

273.0±
59.2

290.0±
78.2

293.0±
70.2 1.90 268.4±

56.2b
298.3±
76.4a

300.5±
93.7a 5.82**

1)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취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현
재 체중만을 고려한 식사지도에서 이들이 희망하는 체형을

평가하고, 올바른체형관을인식하며, 체형에맞는적절한에
너지 섭취로이어질 수있는체계적이고실용적인 지도로전

환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한 중학교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

며, 대상자의 수가 크지 않은 제한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들이 체중 감소를 희망할수록 체중조절
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에너지 섭취가 낮았다는 의미 있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앞으로 보다
다양한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체형에

따른체형관련세부사항및에너지평형상태를평가하고, 체
형별 영양교육 및 중재활동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체질량지수에 따

른 에너지 섭취 상태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280명의 중학
생을대상으로현재또는희망하는 체중과신장을근거로 체

질량지수에 따른 비만도군으로 분류하여 체형 및 체중조절

에 대한 인식과 에너지 섭취 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의평균연령은 15세이었으며, 남학생은 147명(52.5%), 
여학생은 133명(47.5%)이었다. 현재 비만도군에 따라 성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희망하는 비만도군에 따라
서 저체중군은 남녀 각각 15%와 82%, 정상체중군은 71.4%
와 16.5%, 과체중군은 13.6%와 1.5%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01) 여학생은 체중감소를, 남학생은 체중증가를 더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 저체중군은 적당
하다(38.7%), 정상체중군은적당하다(45.5%)와약간뚱뚱하다
(39%), 과체중군은 약간 뚱뚱하다(65.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현재 비만도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에 있어 현재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

은 보통이다(36.9%, 44.7%), 과체중군은 관심이 많다(52.2%)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저체중 희망군은 관심이 많
다(55.7%), 정상체중희망군은보통이다(51.2%), 과체중희망
군은 관심이 없다(45.5%)라는 응답이 가장높아유의한차이
를 보였다(각 P<0.001).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전
체대상자의 47.9%이었으며, 현재 과체중군(71.7%), 정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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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군(51.2%), 저체중군(34.2%)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P<0.001), 희망 비만도군에 따라서는 저체중 희망군(57.3%), 
정상체중 희망군(40.2%), 과체중희망군(36.4%) 순으로높았다
(P<0.001). 전체대상자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057.1 kcal이
었으며, 현재 비만도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희망 비만도군에 따라서는 저체중 희망군의 에너지 섭취

량이 1943.1 kcal, 정상체중 희망군이 2165.0 kcal, 과체중 희
망군이 2152.1 kcal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P<0.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체중감소를 더
희망하고, 체중감소를 원할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과 경
험이 높고, 에너지 섭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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